
시민에게는 힐링을,
화훼 농가에게는 희망을!

꽃으로 힐링하세요! 화훼 농가 직판장 운영

올봄 호수공원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화훼 

농가와 함께 만든 힐링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선인장, 관엽, 분

화, 자생화 등 고양시 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화훼류를 주로 

활용해 연출한 아름다운 정원이 고양꽃전시관 광장과 주제광

장에서 펼쳐진다. 작년 가을 올해 꽃박람회 개최를 위해 심은 

튤립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호수공원에 28만 송이, 원당

화훼단지에 30만 송이가 알록달록 피어나 지친 마음을 달래

줄 것이다. 또한 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화훼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화훼직판장도 운영된다. 미세먼지에 효과가 

좋은 공기 정화 식물, 봄 느낌이 물씬 풍기는 다양한 분화류, 

키우기 쉬운 다육식물 등 나에게 맞는 화훼류를 찾아 꽃과 함

께하는 특별한 일상을 만들면 어떨까?

화훼복합문화공간 플라워&북카페 개관

2020년 4월, 호수공원에서는 또 하나의 시민 힐링 공간 ‘플

라워&북카페’가 개관된다. 고양꽃전시관이 약 3개월의 리모

델링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다. 1층은 색채감이 돋보이는 서

가와 벽면녹화, 화훼류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꾸

며진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특화 공간이 마련되고, 코엑스

몰 별마당에서 기증받은 9m 높이의 초대형 북트리도 만날 

수 있다. 싱싱한 꽃을 구매할 수 있는 꽃집과 꽃 관련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플라워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호수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2층에 문

을 연다. 더불어 화훼복합문화공간에서는 작가 초청 북콘서

트,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모두가 힘든 시기

를 보내고 맞는 봄, 긴 겨울을 보내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힘차게 걸어가 보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관내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고양국제꽃박람회는 가을로 연기되었지만,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호수공원과 원당화훼단지 일원에서 화훼 소비 캠페인이 

펼쳐진다.

정리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처음으로 가을에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1997년부터 봄이면 어김없이 개최돼 매년 약 50만 명의 국내외 관

광객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꽃 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올해는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비록 꽃박람회는 개최되지 못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 소비 활성화 캠페인이 호수공원과 원당화훼단지 일원에

서 펼쳐진다.

화훼 농가에게 힘을!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시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화역, 마두역, 화정역 등 고양시 지하

철 역사 3개소에 장미로 만든 미니정원을 지난 3월 15일까지 운영

했다. 또한 화훼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17일까지 관내 공공기

관 140개소에서 1T1F(1Table 1Flower) 운동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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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9. 25(금)~10. 11(일)

장소 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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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고양•고양 리포트3


